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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농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용수확보사업 추진 중

< 보도 주요 내용 >

  4월 22일(월)자 농민신문 「물 찾아 매년 관정 더 깊게…속타는 농심」

기사에서 “충북 청주 지역에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 시설농가가 늘어나면서 

지하수 사용량이 급증, 지하수 확보가 어려워 농사규모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시설농가가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시설농가 맞춤형 용수 확보·공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하수 사용이 많은 시설농가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하여, 

2009년부터 기존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에 비해 약 80%의 지하수 사용 

절감이 가능한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보급사업을 추진 중(국비 25%, 지방비 

30%, 자부담 45%)이며, 지자체별로 시설농가의 신청을 받아 2024년까지 

204㏊(50백만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지하수 관정에 의존하는 충남 청양·부여, 경북 영양

지역 시설농업 단지에 하천수를 정수·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농업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논 범용화 용수공급 체계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충남 청양지역 세부설계 및 착공, 충남 부여 및 

경북 영양지역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분 계 충남 청양 충남 부여 경북 영양

’23년 3 3(기본조사) - -

’24년 9 3(세부설계·착공) 3(기본조사) 3(기본조사)

< 논 범용화 용수공급 체계구축 추진 현황(단위 : 억원) >



  아울러, 집단화된 시설농업단지의 지하수위 저하 등 지하수 부족을 해결

하기 위해 지하수 주입공을 설치,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지하수 함양사업” 추진을 발표(2023년 6월,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 한 바 있으며, 향후 50㏊ 이상 밀집된 대규모 시설농업단지를 대상

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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